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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
한-칠레 핵심광물 민간 협력의 장 마련

- 한-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로 리튬, 구리 등 민간투자 협력 강화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최남호 2차관은 6.11.(화) 석탄회관에서 칠레 

광업부 장관(아우로라 윌리엄스)과 만나 양국간 리튬,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에

관해 논의하고, 한-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핵심

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각종 정보를 

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칠레 진출을 돕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
  이번 한-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달 한-칠레 자원협력위(’24.5월)에 

이어 양국 간 리튬,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

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이다. 칠레는 ｢국가리튬전략｣(’23년 4월)의 발표를 

시작으로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·생산을 추진하고 있어, 핵심광물 주요 

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다. 우리 정부는 한-칠레 자원협력위를 

12년 만에 재개하여 칠레 리튬염호 개발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, 

리튬추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.

  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

기울이고 있다. 본 행사에서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 광업부 장관이 

직접 우리 기업에게 칠레의 주요 핵심광물 정책을 소개하고, 칠레투자청이 리튬염호 

프로젝트 및 투자절차 등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.

  한편, 우리 기업은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에코프로

이노베이션, SK엔무브, 고려아연, LS MnM, LX인터내셔널, 포스코홀딩스, 현대자동차 

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였다. 이들은 칠레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, 칠레 정부에 

대한 요청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칠레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.

  최남호 2차관은 “지난번 한-칠레 자원협력위를 이어 한-칠레 비즈니스라운드

테이블이 개최됨에 따라 양국 간 핵심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”

고 평가하며, 한국과 칠레 간 핵심광물 소통채널이 활성화된만큼 광미재자원화, 

리튬추출기술협력 등 정부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도 칠레의 

리튬, 구리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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